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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x role identity and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25 university students at S 
university in Seoul from September 1st to 30th, 2001 
and from September 1st to 30th, 2003.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ex role 
identity scale, and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type 
scal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s, t-test, 
Chi-squar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in the SPSS 
Win Program. Result: In this study, there was a high 
prevalence of androgyny to female(31.9%) and 
masculinity to male(39.4%) university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sex role identity(p=.000). "Family concord" 
indicated a high mean score of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4.71±.8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and 
masculinity and femininity type. Conclusion: There is 
a high relationship between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and sex role identities of university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varied aspects of the 
androgyny concept,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factors of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Key words : Sex role, Identity, Family

서    론

현대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축소, 생활 기

구의 과학화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 기회의 증가, 남 녀 평등사상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전

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해 오던 성 역할에도 많은 변화

가 오고 있다(Kim, 2002). 점차 사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

과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역할분배의 양성성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양성성 개념에 대한 지

나친 신봉 또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성역할분배에 대한 변화가 세대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의 화합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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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격유형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역할(sex role)이란 성별에 따라 문화권 내에서 인정되고 

기대되는 행동양식, 태도, 성격특성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동

기준을 뜻하며, 한편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은 그 사

회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 관념

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개인의 성별 특징적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Jang, 1999). 즉 성 정체감이 생

물학적 개념임에 비해 성역할 정체감은 생물학적, 역사적, 문

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형성 발전

하는 개념이다. 성역할 정체감은 전통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으로 이분되어 왔지만, Bem(1974, 1975)은 남성성과 여성성 

이외에도 양성성과 미분화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양성

성의 개념은 한 개인이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며, 기능적

인 동시에 친화적이고,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예측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혹은 한 

단일한 행동으로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미분화 정

체감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표

현되지 않아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낮다는 것은 어디

까지나 이론적 개념일 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정

체감 유형일 가능성이 크다(Jang, 1999). 왜냐하면 성 역할 정

체감 유형은 연구 대상인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분류된 것

으로, 일부의 사람들은 중앙치를 중심으로 반드시 미분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역할 발달에 있어서 초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

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

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정 환경이다. 가정에서의 인간관

계의 핵심은 바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이므로 부모는 자녀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Lee, 2002).

Friedenberg의 연구(cited in Yoon, E. J., 1998)에서 일반적

으로 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공통된 생각과 신념을 가지기

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구성원들 간에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남녀간, 세대간의 신념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부모 세대의 성장경험과 자녀 세대

의 경험 사이에 심각한 단절을 초래하여 오늘날 가족은 구성

원들의 의식, 가치관에서부터 행동양식, 언어, 생활 습관 등에 

이르기 까지 세대간에 심각한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부모는 성차별적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녀들로 하여금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행위규범 및 

가치관을 내면화하도록 함은 물론, 부모의 차별적인 기대와 

상벌과정을 통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강화하고 있다(Korea 

womens society for the research, 1995).

이와 같이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에는 가족 구성원

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간의 

기초적인 성역할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을 

살펴보고,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것은, 가족

의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고, 가족의 화합 증진을 위해 매우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해가는 

청년기 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

형을 파악하고, 가족 집단성격 유형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관

계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과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별 분포를 파악한다.

대학생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을 분석한다.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 간의 관

련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

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리고 2003년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 추출하여 서울시

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은 Kim(1994)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가운데 남성성 변인 

15문항, 여성성 변인 15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7점 

Likert scale로 이루어 졌으며 중앙치 분할법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가 중간값 보다 높을수록 남성성과 여성성이 높음을 의

미하며, 둘 다 점수가 높으면 “양성성”, 남성성 점수가 중간값 

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을 경우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중간값 보다 높고 남성성 점수가 낮을 경우 “여성성”,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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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중간값 보다 낮으면 “미분화”으로 나뉘었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남성성 변인의 경우 Cronbach = .86, 여성

성 변인의 경우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 변인에 대

한 Cronbach = .88, 여성성 변인은 .80이었고, 전체문항에 대

한 Cronbach = .87 이었다. 

2) 가족의 집단성격 유형

가족의 집단성격 유형은 Fele(Kim, J. E., 1974에 인용됨)의 

Parent Behavior Rating Scale을 Kim(1974)이 한국형으로 개발

한 가정 환경 진단프로필로서 총 37문항이며 6점 Likert scale

로 이루어져 있다. 민주적 지도 8문항, 가족의 화목 7문항, 부

모의 허용적 태도 5문항, 부모와의 친밀도 6문항, 부모의 극

성스런 태도 3문항, 부모의 객관적인 태도 3문항, 가족의 진

보적인 성향 2문항, 부부간의 조화 3문항 등 총 8가지 구조로 

나뉘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3 그룹으로 나뉘어 각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 화목형, 허용형, 친밀형, 극성형, 주관형, 진

취형, 조화형 등을 나타내며, 중간형, 그리고 각 점수가 낮을

수록 전제형, 불화형, 엄격형, 갈등형, 방임형, 객관형, 보수형, 

부조화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 .93 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기 위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남성성, 여성성, 가족 집단

성격 유형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였고 성별에 따른 성정

체감유형의 검정은 
2 test를 이용하였다.

가족 집단성격 유형과 성역할 정체감이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

관관계를 검정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가족의 집단성격유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9세였으며 20세-24세 사

이가 239명으로 7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가 

60명으로 18.5%, 25세 이상이 26명으로 8.0%를 차지하였다. 

여학생이 219명으로 약 67.6%였으며, 남학생이 105명으로 

32.4%를 나타내었다. 학년으로는 4학년이 98명, 30.4%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89명, 27.6%, 2학년이 80명, 24.8%를 나타내

었다. 경제상태는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59명으로 

8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가 상 정도로 높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1명, 9.8%를 보였으며, 하 정도로 낮

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7명, 8.5%를 나타내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25)

Variables
Female

n(%)

Male

n(%)

Total

n(%)

Age(year) Under 19
20-24
Over 25

51(85.1)
160(67.2)

8(30.8)

9(15.0)
78(32.8)
18(69.2)

60(18.5)
238(73.5)

26(8.0)

Grade 1
2
3
4

52(94.5)
55(68.8)
61(68.5)
50(51.0)

3(5.5)
25(31.3)
28(31.5)
48(49.0)

55(17.1)
80(24.8)
89(27.6)
98(30.4)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5(48.4)
185(71.4)
13(48.1)

16(51.6)
74(28.6)
14(51.9)

31(9.8)
259(81.7)

27(8.5)

2.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은 각 15개 문항, 7점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중심으로 중앙치 분할법을 

사용하여, 즉 상대적 측정치로 전체평균에서 남성성 변인점수

만 높은 그룹을 “남성성”으로, 여성성 변인 점수만 높은 그룹

을 “여성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남성성과 여성성 변인 점수가 

모두 높은 그룹은 “양성성”, 남성성과 여성성 변인 점수가 모

두 낮은 그룹을 “미분화”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양성

성 그룹은 91명(29.4%), 남성성만 강한 그룹은 62명(20.1%), 

여성성만 강한 그룹은 63명(20.4%), 미분화 그룹은 93명

(30.1%)로 조사되었다. 여학생 중에는 양성성 그룹이 67명

(31.9%)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남성성 그룹이 39명(39.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41.2, p<.001)<Table 2>.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성 평균 점수가 높았고(t=-5.11, p<.001),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 평균점수가 높았다(t=3.77, p<.001). 

남학생의 남성성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7점 만점에서  

<Table 2> Category of sex role identity of the participants 

                                            (N=325)

Sex role identity 
Female Male Total

n(%) n(%) n(%)

Androgyny
Masculinity 
Feminity
Undifferentiated

 67(31.9)
 23(11.0)
 56(26.6)
 64(30.5)

24(24.2)
39(39.4)
 7( 7.1)
29(29.3)

 91(29.4)
 62(20.1)
 63(20.4)
 93(30.1)

Total 210(100) 99(100) 309(100)
²=41.2,  p<.00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1), 2006년 3월 25

5.15±.83 이었고, 여학생의 여성성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81±.67 이었다<Table 3>.

<Table 3> Mean score for two types of sex role identity 

by gender                            (N=325)

Sex role identity 

type

Female

M±SD

Male

M±SD
 t    p

Masculinity type
Feminity type

4.66±.78
4.81±.67

5.15±.83
4.49±.71

-5.11  <.001
3.77  <.001

3. 대상자 가족의 그룹성격 유형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은 총 8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총 6점 

척도로서 ‘민주적 지도’는 평균적으로 4.39±.87를 나타내었고, 

3유형으로 나누어 민주형은 212명(67.3%), 중간형은 99명

(31.4%), 전제형은 4명(1.3)을 보였다. ‘가족의 화목’은 평균  

<Table 4> Mean score of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type                                 (N=325)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type n(%) M±SD

Democratic directions
  Democratic
  Middle
  Arbitrary

212(67.3)
99(31.4)
4( 1.3)

4.39± .87

Family concord
  Concord
  Middle
  Disagreement

259(80.8)
59(18.6)
2( 0.6)

4.71± .80

Permissive attitude of parent
  Permissive
  Middle
  Stern

145(46.0)
152(48.3)

18( 5.7)

3.96± .99

Intimacy of parent and children
  Intimacy
  Middle
  Conflict

220(69.2)
95(29.9)
3( 0.9)

4.42± .78

Overeager attitude of parent
  Overeager
  Middle
  Nonintervention

135(41.9)
182(56.5)

5( 1.6)

4.04± .83

Objective attitude of parent
  Objective
  Middle
  Subjective

1( 0.3)
191(60.1)
126(39.6)

3.99± .68

Progressive spirit of family
  Progressive
  Middle
  Conservative

162(50.2)
150(46.4)

11( 3.4)

4.28± .99

Harmony between husband and wife
  Harmony
  Middle
  Disharmony

214(65.8)
103(31.7)

8( 2.5)

4.58±1.03

4.71±.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목형이 259명(80.8%), 

중간형이 59명(18.6%), 불화형이 2명(0.6)을 나타냈다. ‘부모의 

허용적 태도’는 평균 3.96±.99로 허용형이 145명(46.0), 중간형

이 152명(48.3%), 엄격형이 18(5.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도’는 평균 4.42±.78로 친밀형이 220명(69.2%), 

중간형이 95명(29.9%), 갈등형이 3명(0.9%)이었고, ‘부모의 극

성스러운 태도’는 평균이 4.04±.83으로 극성형이 135명

(41.9%), 중간형이 182명(56.5%), 방임형이 5명(1.6%)였다. ‘부

모의 객관적인 태도’는 평균 3.99±.68로 객관형이 1명(0.3%), 

중간형이 191명(60.1%), 주관형이 126명(39.6%)으로 중간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진취성’의 평균은 4.28±.99

로 진취형이 162명(50.2%)이고, 중간형이 150명(46.4%), 보수

형이 11명(3.4%)이었고, ‘부부간의 조화’는 평균 4.58±1.03으로 

조화형이 214(65.8%), 중간형이 103명(31.7%), 부조화형이 8명

(2.5%)로 조사되었다<Table 4>.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의 각 상관관계는 대부분 비교적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인 지도’와 ‘가족의 화목’과의 관계(r=.76, p<.005)가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민주적인 지도’

와 ‘부모와의 친밀도’와의 관계(r=.74, p<.005), ‘가족의 화목’과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와의 관계(r=.69, p<.005), ‘가족의 화목’

과 ‘가족의 진보적인 성향’과의 관계(r=.60, p<.005)을 나타내

었다. 그리고 ‘민주적인 지도’와 ‘가족의 진보적인 성향’과의 

관계(r=.57, p<.005)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화목’과 

‘부부간의 조화’간의 관계(r=.56, p<.005), ‘가족의 진보적인 성

향’과 ‘부모와의 친밀도’간의 관계(r=.55, p<.005), ‘부모의 허용

적 태도’와 ‘부모와의 친밀도’간의 관계(r=.50, p<.005)인 순으

로 조사되었다<Table 5>.

4.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령과 ‘가족의 진취성’(r=-.12, p=.03)은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대상자의 학년과 ‘가족의 진취성’(r=-.13, 

p=.02), ‘부부간의 조화’(r=-.11, p=.04)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경제적 상태와 ‘부부간의 조화’(r=.20, p<.005) ‘민주

적 지도’(r=.17, p<.005), ‘가족의 화목’(r=.12, p=.04)과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그

룹성격 유형과의 관계에서, 남성성 문항과 ‘부부간의 조

화’(r=.26, p<.005), ‘가족의 화목’(r=.25, p<.005), ‘부모와 자녀

의 친밀도’(r=.25, p<.005), ‘가족의 진취성’(r=.24, p<.005), ‘민

주적 지도’(r=.21, p<.005)순으로 5가지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여성성 문항과는 ‘부모의 허용적인 태

도’를 제외한 가족의 집단성격유형 7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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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다<Table 6>. 여성성 문

항과 ‘민주적 지도’(r=.27, p<.005), ‘가족의 화목’(r=.27, 

p<.005), ‘부모의 극성스러운 태도’(r=.24, p<.005), ‘부부간의 

조화’(r=.21, p<.005), ‘부모와의 친밀성’(r=.20, p<.005), ‘부모의 

객관적인 태도’(r=.20, p<.005), ‘가족의 진취성’(r=.18, p<.005)

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로서 여학생은 양성성(31.9%)이 4가지 성역

할 정체감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남성성

(39.4%)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Park과 Park(1999)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양성성이 34.0%, 남

학생의 남성성이 41.8%로 높게 나타났던 내용과 비슷한 결과

였으며, Park, Kim과 Park(1998)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미분화

형이 36.8%, 남학생의 양성성이 35.3%로 나타났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이전의 소극적이고 전통적

인 성역할의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점점 더 주체적인 양

성성 으로 바뀌는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이

전의 양성성에서 남성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서울시내에 소재한 

1개 명문대학을 편의추출한 점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중앙

치 분할법에 의하여 그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4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 사실상 이론상으로나 존재 할 수 있는 미분화 

유형을 나누는 것은 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양성성 유형

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에서 연령이 높

아질수록, 여성일수록 양성성 성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Lee(2001)과 Sohn(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공군사관

학교의 여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성이 높게 나

타났다는 Kim(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기존의 양성성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 외에도, 양성적

인 인간에 대한 바람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왜냐하면 여성성과 남성성은 서로 

보완적인 덕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립적인 내용으로

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성성에는 공격성, 경쟁심, 지배 

욕구가 있다고 여겨지고 여성성에는 의존성, 양보, 희생 등이 

포함된다고 할 때, 이러한 양면성을 동시에 갖는 것은 비현실

적이라는 주장이다. 즉 양성적인 인간이란 단순히 부드러운 

남자, 강인한 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만은 없으며 그것

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슈퍼우먼이나 

슈퍼맨이 되는 것만큼 관념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1999).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 

비해 여학생의 양성성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Table 5> Correlation between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types                                               (N=325)

Democratic 

directions 

Family 

concord

Permissive 

attitude of 

parent

Intimacy of 

parent and 

children

Overeager 

attitude of 

parent

Objective 

attitude of 

parent

Progressive 

spirit of 

family

Harmony 

between 

husband 

and wife

Democratic directions  
Family concord
Permissive attitude of parent
Intimacy of parent and children
Overeager attitude of parent
Objective attitude of parent
Progressive spirit of family
Harmony between husband and wife

1.00
 .76(.00)**
 .37(.00)**
 .74(.00)**
 .29(.00)**
 .00(.94)
 .57(.00)**
 .46(.00)**

1.00
 .23(.00)**
 .69(.00)**
 .26(.00)**
 .00(.95)
 .60(.00)**
 .56(.00)**

1.00
 .50(.00)**
 .00(.89)
-.12(.03)*
 .17(.00)**
 .10(.06)

1.00
 .19(.00)**
-.04(.53)

 .55(.00)**
 .41(.00)**

1.00
 .40(.00)**
 .15(.00)**
 .17(.00)**

1.00
 .12(.03)*
 .21(.70)

1.00
 .43(.00)** 1.00

 (    ) : p value     * p<0.05, ** p<0.00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and other variables                                (N=325)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type Age Grade Economic status Masculinity type Feminity type

Democratic directions  
Family concord
Permissive attitude of parent
Intimacy of parent and children
Overeager attitude of parent
Objective attitude of parent
Progressive spirit of family
Harmony between husband and wife

-.07(.20)
-.09(.11)
.97(.08)

-.06(.32)
-.05(.34)
-.02(.72)
-.12(.03)*
-.07(.18)

-.07(.22)
-.10(.08)
.08(.15)

-.04(.43)
.00(.95)

-.04(.49)
-.13(.02)*
-.11(.04)*

.17(.00)**

.12(.04)*

.03(.65)

.12(.03)*

.09(.10)

.02(.73)

.08(.13)

.20(.00)**

.21(.00)**

.25(.00)**

.05(.41)

.25(.00)**
-.02(.68)
.01(.82)
.24(.00)**
.26(.00)**

.27(.00)**

.27(.00)**

.00(.96)

.20(.00)**

.24(.00)**

.20(.00)**

.18(.00)**

.21(.00)**

(    ) : p value   * p<0.05, **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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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함께, 한편으로 이제는 과거의 양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 측면만의 부각보다는, 오히려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양성성

의 추구로 인한 슈퍼우먼, 슈퍼맨을 지향하게 하여 결과적으

로 삶을 고단케 할 수 있다는 부가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Yeoum(2003)의 연구에서 성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양성성이 높은 성향이 있다고 나타

났다는 결과에서 보듯이, 그동안 사회적 이상 성향으로 간주

해왔던 양성성의 부정적 뒷면을 새삼 인식하게 하는 결과라

고도 할 수 있다. 즉 양성성의 성향이 개방적이고 상황에 따

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이므로 이런 개방적 특성이 

성에 대한 허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

미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가족의 그룹성격 유형 중 ‘가족의 

화목’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4.71±.80)를 나타내었으며, ‘부부

간의 조화’(4.58±1.03), ‘부모와의 친밀도’(4.42±.78), ‘민주적 지

도’(4.39±.87), ‘가족의 진취성’(4.28±.99), ‘부모의 극성스런 태

도’(4.04±.83), ‘부모의 객관적인 태도’(3.99±.68), ‘부모의 허용

적인 태도’(3.96±.99) 순을 보였다. 즉 대상자들은 ‘가족의 화

목’을 가장 높게 점수화했으며, 다른 7가지 영역들 모두 6점 

만점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로 비교적 높게 나타내었다. 

Cooper의 연구(cited in Yoon, E. J., 1998)에서는 가족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한 개인은 다른 구성원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 의존적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가족의 화목’, ‘부부간의 조화’, ‘부모와의 친밀도’ 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 구성원 개인

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친밀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

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가 가

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부모의 극성스런 태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자

녀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보이는 결과이며,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서 부모의 엄격한 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민주적 지도’와 ‘가족의 화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r=.76) 나타났으며, 한편 ‘부모의 허용적

인 태도’와 ‘부모의 객관적 태도’(r=-.12) ‘부모의 객관적 태도’

와 ‘가족의 진취성’(r=.12)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가족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기 쉬운 혈연 집단으로

서 부모가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성과 의미를 나

타낸 것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상자의 연령

과 ‘가족의 진취성’(r=-.12)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의 진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상자의 학년과 ‘가족의 진취성’(r=-.13), ‘부부간의 조화’(r= 

-.1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대상자의 학년이 낮

을수록, ‘가족의 진취성’이 높고 ‘부부간의 조화’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즉,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신세대일수록, 가족

의 집단성격 유형이 진취적이고, 부부간이 조화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경제적 상태와 ‘부부간의 조화’, ‘민주적 지도’, 

‘가족의 화목’ 등 3가지 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상태가 가족의 집단성격유형 중 ‘부부간의 조화’

와 관련이 높고, ‘민주적 지도’와 ‘가족의 화목’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Haigler, Day와 Marshall(1995)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적이고 여성적인 성역할 정체감 집단이, 남

성적이고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Jang, 

Han과 Jun(2002)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적 개

인들이 다른 집단보다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미분화집단은 부모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1988)은 대학생의 남성성, 여성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더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사

회적 적응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연구를 지

지하는 결과로서 가족그룹의 성격유형과 남성형 문항, 여성형 

문항과 대부분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남성성, 여성성

이 모두 높을 수록 가족그룹의 성격 유형이 민주적이고 가족

이 화목하고, 부모자녀간의 친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가족의 진

보적 성향이 크고, 부부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짐을 의미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과는 

서로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며, 역동적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이 민주적이고 가족의 

화목이 증진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개인

들이 전통적인 고정적 성역할에 얽매이기보다는 남성성, 여성

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모두 높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을 파악하고, 그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여학생의 경우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남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성차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의 집단성격특성 유형에서는 ‘가족의 화목’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대부분 중간 점수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대학생들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형 문항과 가족의 집단

성격특성 유형과의 관계는 ‘부모의 허용적 태도’, ‘부모의 극성

스런 태도’, ‘부모의 객관적인 태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나머지 5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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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여성형 문항과 가족의 집단성격특성 유형과의 관

계는 ‘부모의 허용적 태도’를 제외한 7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과 상호 관련성이 높으며, 가정 내 가족

의 화목과 민주적 지도를 위해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남성성, 여성성 모두를 증진시키는 양성성인 성역할 정체감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성 개념에 대한 개념분석과 보다 심

층 깊은 현대적 의미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가족의 집단성격특성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구조, 기능, 집단 성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추후 연구와 대학생의 성역할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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